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⚫ 언어처리의 경우 2018년 BERT가 나오며 10% 이상의 성능향상을 이루었고 지금은 그로부터 또 10% 이상의 성능향상을 이루었다. 

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연구 과정과 결과는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다.

⚫ 인공지능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는 현재에는 기업들에서 연구를 비공개 하려는 경향이 보이기도 한다(예: GPT3)

⚫ 99%의 정확도로 task를 수행할 수 있다면 학계에서는 좋은 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다. 하지만 100번에 1번 틀리는 서비스는 좋은 서

비스가 될 수 없다.

Introduction

✓ 연구을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화 되지 않은 연구는 학계에서 널리 퍼지기 어려웠으며, 

따라서 많은 연구는 공개되어 있다.

✓ 오픈소스 코드는 도서관의 영어책과 같다. 누구나 도서관에 가서 읽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, 소수의 사람만이 책을 읽고 활

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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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본 PPT에서는 모델의 개념을 단순화 및 일반화하여 설명하므로 실제 사용 모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.



Natural Language Processing

⚫ 자연어(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인간이 쓰는 언어)를 다루는 분야로 문서요약, 감성분석, 질의응답, 문장생성을 아우른다.

⚫ 그런데 어떻게 컴퓨터가 언어를 이해하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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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컴퓨터는 언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계산한다.

→ 우리의 일상언어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임베딩(embedding)이라 한다.

→ 사과(1), 포도(2), 학교(3)과 같이 언어에 무작위하게 숫자를 붙이는 방법에서 유사한 단어에 유사한 숫자가 부여도 되도록, 유

사한 문장을 유사한 숫자로 표현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.

→ 언어처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임베딩이다. 서로 다른 모델은 서로 다른 임베딩 방법을 가지고 있다.



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 온건 오랜만이다 친구 얘기를 내일 뭐 먹지

학교에 가서 수업을

들었다. 학교에 온건

오랜만이다.

2 1 1 1 1 1 0 0 0 0 0

학교에 가서 친구 얘

기를 들었다.
1 1 0 1 0 0 1 1 0 0 0

내일 가서 뭐 먹지? 0 0 0 0 0 0 0 0 1 1 1

✓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. → [1, 1, 0, 1, 0, 0, 1, 1, 0, 0, 0]

✓ 숫자 분포를 통해 1번 문장은 3번 문장보다 2번 문장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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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단어 빈도로 나타내자

Embedding: Bag of words

1. 이 단어 사전은 미리 구축해 둬야 한다 (Tokenize)

2. 문장 속 단어 빈도를 표시한다

뛰어쓰기로 나눌 것인가(학교에), 형태소로 나눌 것인가(학교+에) 아니면 다른 방법?

⚫ 쉽고 직관적이지만 직관적으로 문장을 숫자로 변환할 수 있다

⚫ 단어 빈도를 기반으로 문서 유사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.



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 온건 오랜만이다 친구 얘기를 내일 뭐 먹지

학교에 가서 수업을

들었다. 학교에 온건

오랜만이다.

2 1 1 1 1 1 0 0 0 0 0

학교에 가서 친구 얘

기를 들었다.
1 1 0 1 0 0 1 1 0 0 0

내일 가서 뭐 먹지? 0 0 0 0 0 0 0 0 1 1 1

✓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. → [1, 1, 0, 1, 0, 0, 1, 1, 0, 0, 0] → [학교에, 가서, 들었다, 친구, 얘기를]

✓ 단어 개수가 늘어나면 배열의 크기가 10만개~100만개로 엄청나게 커진다.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값은 0이다.

[1, 1, 0, 1, 0, 0, 1, 1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………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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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단어 빈도로 나타내자

Embedding: Bag of words

1. 이 단어 사전은 미리 구축해 둬야 한다 (Tokenize)

2. 문장 속 단어 빈도를 표시한다

뛰어쓰기로 나눌 것인가(학교에), 형태소로 나눌 것인가(학교+에) 아니면 다른 방법?

⚫ 단어의 빈도만 고려할 뿐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.

⚫ 세상의 모든 단어에 숫자를 붙여야 된다. 너무 많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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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kenizer

1. 뛰어쓰기 단위

- 쉽지만 ‘맛있다, 맛있어요, 맛있었다＇와 같은 단어가 모든 다르게 인식되며, 단어사전이 매우 커짐.

2. 문자 단위

- 각 token이 의미를 담지 못한다. eg)학교에 → ‘학‘, ‘교‘, ‘에＇

3. Subword 단위

3.1. 형태소로 나누기: 매우 효율적이지만 언어 지식이 필요함(컴퓨터가 알아서 할 수 없음)

eg) ‘학교에’ → ‘학교‘ + ‘에’

3.2.  Wordpiece, BPE: 빈번하게 나오는 문자들을 묶어 가며 단어사전의 수를 줄임. 

eg) ‘학’, ‘교‘ 로 따로 쓰이는 것보다 ‘학교’ 붙여 쓴 게 많으면 후자를 단어사전에 채택

좋은 Tokenizer가 embedding을 잘 시킬 수 있고, embedding이 잘되면 모델의 성능이 좋아진다.



Embedding: Bag of words

• Bag of words • TFIDF (Term Frequency-Inverse Document Frequency)

‘the book is on the desk’

‘the sky and the see’

‘book and pencil’

✓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지만 문장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

는 단어(a, the, 전치사 등)의 가중치를 낮출 순 없을까?

✓ 단어가 나온 문장의 수로 나눠주자!

TFIDF ~ 해당 문장의 단어수 / 단어가 나오는 문장 수

Bag of words에 해당 여러 문장에 나올 수록 단어

의 가중치를 낮춤



학교에

가서

친구

word2vec

가서

친구

얘기를

word2vec

친구

얘기를

들었다

word2vecEmbedding
Average

[0, 3, 1] [1, 0, 1]

[0.5, 1.5, 1]

[0.5, 1.5, 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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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mbedding: Word2Vec (2013)

2. 주변 맥락으로 단어를 표현해 보자

2. 주변 단어의 배열로 관심단어 배열을 만들자!

소수를 통해 더 적은 크기의 배열로도 다양한 단어 표현 가능.

(Bag of words의 경우 크기 3의 배열로는 3단어 밖에 표현 하지 못함)

1. 초기 단어를 임의의 배열로 세팅하자 3. 이 과정을 내가 가진 모든 텍스트에 대해 반복하여 학습.

어떤 문장들로 학습했는지(데이터셋)에 따라 각 단어를 나타내는 배열이 다를 것.

학습 문장: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.

Bag of words: → [1, 1, 0, 1, 0, 0, 1, 1, 0, 0, 0]



나는

사과가

좋다

word2vec

나는

포도가

좋다

word2vec

문맥상 ‘사과가’, ‘포도가‘ 이 두개가 비슷한 것을 학습 가능

Word2vec을 이용한 단어 유사도 평가 예시

감동 고등학교 이제까지 명작

웃음 초등학교 10년동안 명작.

그자체 중학교 3년간 명작이다.

소름 이제까지 여태것 불후의

재미와 근 재난영화중 명작중의

영상 2학년때 머리털나고 걸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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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변 맥락으로 단어를 표현해 보자

⚫ 주변단어가 비슷한것 단어들은 배열이 유사해 질 것.즉, 유사단어끼리 유사한 배열을 가질 수 있다.

Embedding: Word2Vec (2013)

26MB의 네이버 영화 텍스트 데이터로 1분간 학습한 결과



King – man + woman =          queen

[1.5, 0, 0] – [0, 1, 0] + [1.5, 1, 0] = [3, 0, 0]

https://medium.com/analytics-vidhya/implementing-word2vec-in-tensorflow-44f93cf2665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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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변 맥락으로 단어를 표현해 보자

⚫ 매우 빠른 속도와 합리적인 성능으로

word2vec은 2021년 현재에도 속도가 중요한

상용 시스템에서 많이 쓰이는 중이다.

⚫ 주변단어가 비슷한것 단어들은 배열이 유사해 질 것.즉, 유사단어끼리 유사한 배열을 가질 수 있다.

⚫ 배열은 단어의 주변 맥락을 표현한다. 이를 더하고 뺌으로써 단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.

Embedding: Word2Vec (2013)



Embedding: Word2Vec (2013)

Word2Vec 학습

Word2Vec 결과



Embedding: Word2Vec (2013)

오타가 있을 때 Word2Vec과 Fasttext

https://simonezz.tistory.com/54

• 단어를 문자단위로 쪼개서, 각 조각마다

word2vec을 수행.

• 중간에 오타가 있어도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

있음.

• 한글의 경우 자모로 쪼개서 할 경우 성능이 더

향상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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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변 맥락으로 단어를 표현해 보자

⚫ 동음이의어를 구분할 수 없다.

⚫ 단어 단위로 학습하다보니 문장 단위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.

✓ 우리는 말을 보며 말을 나눴다 → 말을 이라는 단어의 배열에는 horse와 mouth의 맥락이 혼재된다.

✓ 어제 식당에서 친구를 만났다. 거기서 함께 밥을 먹었다 → 거기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한다.

문장 단위의 문맥을 고려할 필요성이 생긴다.

Embedding: Word2Vec (20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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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17 20시: “Transformer” and “Transfer learning”


